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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 월 우리 교회에서 6 노회 청소년 집회 및 친선 축구 대회를 갖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식사봉사를 담당하였고  일주일 전부터 청년들은 교회와 축구장을 청소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여자, 남자부분 축구에서 모두 우승을 했습니다.  청소년과 성도들의 섬김으로 예배와 그룹활동, 

축구대회등 모든 프로그램이 아름답게 마무리 됨에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태국 정부기관으로 부터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없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고 구걸하며 살고 있는 쌍둥이 아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쓰레기더미속 같은 생활환경에서 이곳에 정착해서 맛있는 음식과 새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행복해 

보입니다.   또 세명의 여자 아이들은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및 마약으로 맞고 사는 엄마를 보며 불안 속에서 

지냈습니다.  주방에 음식을 한 자국이 보이지 않아 물어 보니 굶는 날도 많고 간장과 밥으로만 끼니를 때우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센터, 이곳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의 보금자리 역할이 되고 있는 

것에 다시한번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안 에서 더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교회 의자를 한국 권사님들의 헌신으로 모두 교체하고 옛날 의자는 식당 

의자로 예쁘게 변신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이들의 식사 자리가 되고 주일에는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 의사부부가 기도하며 기다리던 소중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나 

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축복해 주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올 해는 교회 어른성도 아이들 할 것없이 매월 아프고 사고나고 병원에 입원 하는등 일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새벽에 식중독으로 응급실에 데려가고 오토바이 사고로 입원하고 눈을 나뭇가지에 찔리는 등 가슴을 쓸어담기를 

여러 번 하다보니 같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